
신나이가이멘-내년춘하절용 

시방 의뢰 3배로 급증 

 
신나이가이멘(新內外綿)은 직물이나 편포용 각종 원사의 주문시방(注文試

紡)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여러 섬유산지의 중간업자나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를 비롯한 많은 어패럴·업계로부터 내년 춘하절 상

품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나 시제품 생산들을 위한 시방의뢰가 전년보다도 

훨씬 활발하여 의뢰 건수가 전년동기보다도 3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

나이가이멘은 시방라인(line)을 24개 보유하고 있어 동시에 24종류의 시방사

를 생산할 수 있다. 시방단위는 니트 시편(試編)의 경우 최소단위의 사량이 

약 10㎏이므로 의뢰단위도 10㎏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원사의 판매뿐만 아니라 고객에의 기술서비스를 위하여 전담기

술자를 1달에 2번정도 출장을 보내 원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사를 방적하기 

위한 기술서비스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내년 춘하절에는 넵(nep)사, 슬럽(slub)사, 색이 각기 다른 2종류의 단사를 

합쳐 만든 합연사, 즉 그랜드럴·얀(grandrelle yarn：소위 모꾸이도) 등의 장

식사와 같이 원사의 굵기를 변화시켜 텍스타일에 표면효과를 낼 수 있는 소

재가 많이 선을 보일 것 같다고 한다. 또한 마 복합소재도 시장에서 활기를 

보일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동향은 내년 춘하절 시장의 불투명감이 배경에 깔려 있어, 

그럴수록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